
금호타이어, 파업 찬반투표 가결
92.7%로 결의했으나 실행계획 미정 … 워크아웃 졸업여부 촉각

워크아웃 졸업 여부에 대한 채권단 최종 결정을 앞둔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실제로 파업돌입은 아직 미지수지만 파업 가결이 채권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2월2-3일 광주, 곡성, 평택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

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92.7%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988명 가운데 2879명이 참여했으며 2772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최근까지 실무교섭을 포함해 모두 26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사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파업

을 결의했으며 12월 둘째주 쟁의대책위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쟁의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9.6% 인상, 임금 삭감분 환원, 임금 반납분 환원, 성과금 65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연장 등

을 요구한 반면 사측 제시안은 격려금 150%와 100만원 지급, 임금 반납분 2015년 환원, 정년 연장과 함께 임

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

다.

그러나 노조는 워크아웃 기간동안 감내한 고통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수용불가로 맞섰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13년 파업하지 않았으나 워크아웃 기간인 2011년과 2012년에는 파업을 실시한 바 있

다.

한편, 채권단은 12월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

의를 거쳐 12월 졸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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